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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상황

■ 토론 논제

 [논제 1]  노블과 도킨스의 논쟁 중 동의하는 의견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과학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논제 2]  [논제1]에서 선택한 의견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노화방지 연구 방향을 과학적, 
창의적으로 제시하시오. 

 ※ 각자 온라인 검색을 통해 관련 정보와 자료를 검색하여 활용하되 반드시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인용 자료는 출처를 밝혀야 함.

2022 노블 교수와 도킨스 교수의 세기적 논쟁

  2022년 12월에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아주 인상적인 영상을 공개했다. 바로 시스템 

생물학의 대표 데니스 노블 교수와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 교수와의 대담으로 

논제는 ‘우리는 유전자의 통제자인가? 전달 기계인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노블은 “살아있는 유기체는 유전자를 사용하여 

유기체가 필요로 하는 분자를 만들어 낸다. 이 과정에서 유전자는 쓰임의 

대상이지 능동적 주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도킨스는 “유기체가 

세포의 단백질 합성에 도구로 유전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 

자체가 세포의 단백질을 합성하게 만드는 자연 선택적 원인이자 인과적 

영향을 끼친다”라고 주장한다. 조금 단순화시켜보면, 노블의 주장은 

“유전자 자체는 이기적일 수 없으며 생명은 주체적 삶을 살아간다”라

는 것이고, 진화론자인 도킨스의 주장은 “생명은 결국 유전자를 복제

하고 확산하기 위해 생존한다”라는 것이다.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 진화의 주체가 인간 개체나 종이 

아니라 유전자이며 인간은 유전자 보존을 위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램된 

기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고, 그럼에도 인간은 자유의지와 문명을 

통하여 유전자의 독재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만들어진 신｣에서 

주장했다. 

  노블은 ｢The Music of Life｣에서 유전자가 결정한다는 아이디어를 

비판하면서 유전자는 실제로 그룹과 시스템에서 작동하므로 게놈은 

“생명의 청사진”이라기보다는 장기 파이프 세트와 같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저명한 두 교수의 유전자에 대한 논리는 매우 상반되어 

유전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흥미 있는 논쟁거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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